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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네 차례

의 개인전과 여섯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3332

  사진산책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학창 시절 연애편지를 쓰던 때가 있었다.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우편함을 열었다 

닫았다, 손을 넣었다 뺐다 했던 기억이 떠

오른다. 우편함은 기다림, 희망, 간절함, 애

틋함 등 온갖 감정이 모이고 흩어지는 장소

였다. 사랑을 속삭이고 합격 소식을 기다

리며, 경조사를 접하는 소통 공간이었다.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다양한 소

통 매체의 등장으로 우편함의 기능이 예전

만 못하게 되었다. 고지서나 관공서의 알림

장 또는 상업적 홍보물처럼 기다림과는 거

리가 있는 우편물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우편함의 낭만은 이제 추억의 대상일 뿐이

다. 그래도 골목길을 걷다 보면 여전히 우

편함이 눈에 들어온다. 이국적인 디자인, 

손으로 멋들어지게 만든 디자인의 우편함

도 자주 보인다. 아직 사람들의 마음속엔 

손 편지에 대한 추억이 남아 있나 보다. 장

식품으로 전락했지만, 언젠가 정겨운 소식

이 우편함에 도착할 거라는 애틋한 기대감

이 있나 보다. 오늘도 우편배달부가 기다리

던 소식을 들고 나타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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